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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김혜숙*, 박미화**, 최은영***

Hye-Suk Kim*, Mi-Hwa Park*, Eun-Young Choi***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도 소재 3개 대학의 간호학과 3,4학년 193명이며, 2021년 11월 1일

부터 19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의 3단계 절차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자아탄

력성(r=.43, p<.001), 비판적 사고성향(r=.51,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은 비판적 사고성향

(r=.5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탄력성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부분매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Z=5.05, 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
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어 :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간호대학생, 셀프리더십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93 third-year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in G Province,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 to 
November 19,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The mediation effect was analyzed using 
Baron and Kenny's three-step procedure,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using the Sobel test. As a result of this study, self-leader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go resilience(r=.43, 
p<.001)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r=.51, p<.001), and ego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r =.58, p<.001).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e and self-leadership(Sobel test: Z=5.05, p<.001).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n integrated approach is needed to improve ego 
resili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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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변화와 위기가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급격한 경

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

게 높은 지식수준과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높은 수

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조직에 대한 강한 일체

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1].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간호사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확고하게 인식하여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하

는 셀프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2].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

정이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과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

고, 건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변화시키는

탐구과정으로[3],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스스로 책임감

을 느끼고 행동하고[4],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

니고 있으며[5],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

하게 된다[6]. 셀프리더십이 개인차원에서는 자기관리,

자아실현, 자아존증감 등 개인의 내적 특성과 관련 있

으며, 조직차원에서는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과 연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5], 교육과정 설계 시에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노력은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미로

보인다.

자아탄력성은 삶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서 개인의

적응, 사회적 능력, 신체적·심리적·사회적 well-being을

이끌기 위해 대처하는 개별화되고, 통합된 개인의 자원

이자 능력으로[7],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

관게 형성을 포함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

서를 활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

다[8]. 특히 이론과 실습,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을 병행

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해 유연

하게 대처해야 하는[9] 간호대학생에게 자아탄력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 전략적으로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

이 인지되고 있다[6].

비판적 사고는 주어진 상황과 내용에서 근거에 기초

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

를 분석하고 종합 및 추론하는 능력이 뛰어나다[10]. 따

라서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요구되

는 임상에서 간호사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이다[11]. 간호교육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

시켜 의료현장에서 일반적인 간호제공 보다는 주어진

다양한 상황에서 정보를 종합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한다[12].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

적인 힘인 셀프리더십과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

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뜻하는 자아

탄력성,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비판적 사

고성향[13]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역량

있는 간호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과정에서 더

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ark과 Han[14]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

이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이

었고, Lee와 Cho[15]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은 자아

탄력성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직

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셀프리더

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탄력성이 비판

적 사고성향에 의해 인과적 관계로서 영향을 주는지 확

인하는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

를 파악하고자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

리더십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

프리더십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

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파

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

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의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성향

및셀프리더십의관계를파악하고, 자아탄력성이셀프리

더십에영향을미치는과정에서비판적사고성향의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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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연구대상자는 G도소재 3개대학의간호학과 3, 4

학년 재학생중본연구의목적을이해하고연구에참여

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중간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변수 10일 때

필요한 최소표본의 수가 147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을고려하여총 200부의설문지를배포하였고, 이중불성

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한 19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이었으며,

설문조사에앞서연구자가학교를방문하여해당학년을

대상으로연구목적과내용을설명한뒤작성하도록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 이외에

는사용하지않을것이며본인이원하지않을경우언제

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에게는 커피쿠폰을 제공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7]이 개발한 도구를

Yoo와 Shim[17]이번역하여수정·보완한도구로사용하

였다. 본도구는총 14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 각문항은

‘전혀아니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의 Likert 5점척

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

을의미한다. 하위영역은대인관계 3문항, 활력 2문항, 호

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낙관성 2문항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Block과Kremen[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이었다.

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사고성향은 Yoon[18]이 개발한도구로사용하

였다. 본도구는총 27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부정적인 2개의 문항은 역 환산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

다. 하위영역은 지적공정성 4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3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열정/호

기심 5문항, 자신감 4문항등으로구성되어있다. 도구개

발 당시 Cronbach's α는 .84이었으며[18],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19]이 개발한도구를

Shin 등[20]이번안한도구를수정·보완하여사용하였다.

본도구는총 35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 각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척

도로구성되었으며, 점수가높을수록셀프리더십이높음

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행동 중심적 전략의 하위영역인

자기목표설정 5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단서 2문항, 자

기관찰 4문항, 자기처벌 4문항과 건설적 사고전략의 하

위영역인자기대화 3문항, 자연적보상 5문항, 신념과가

정분석 4문항, 성공적인수행상상하기 5문항등으로구

성되어있다.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19],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탄

력성, 비판적사고성향및셀프리더십은빈도,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셀프리더십의차이는 t-test와 ANOVA로분석하였으

며, 제 변수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탄력성과 셀프

리더십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는 단순

및 다중회기분석을 활용한 Baron과 Kenny[21]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매개효

과를 검정하기 전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과 종속변

수의 자기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

정은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23’가 171명(88.6%)으로 가

장많았고, ‘여자’가 165명(85.5%)이었으며, 3학년이 89명

(46.1%), 4학년이 104명(53.9%)이었고, 종교는 ‘있다’가

96명(49.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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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매우 긍정적’이 18명(9.3%), ‘긍정적’이 139명

(72.0%)이었으며, 간호직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 161

명(83.4%)이었다. 간호학 지원 동기는 ‘취업이 잘되어서’

95명(49.2%), ‘부모님이나주변의권유’ 44명(2.8%), ‘적성

에맞아서’ 38명(19.7%) 순으로나타났고, 입원경험은 ‘있

다’가 102명(52.8%)이었다.

2. 대상자의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성향및셀프리더십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평균 3.34점, 비판

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50점, 셀프리더십은 5점 만

점에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가 3.77점으로 가

장 높았고, 활력 3.51점, 감정통제 3.24점, 호기심 3.21점,

낙관성 2.94점순으로나타났다. 비판적사고성향은하위

영역 중 객관성이 3.99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공정성

3.80점, 건전한 회의성 3.61점, 자신감 3.47점, 지적열정/

호기심과체계성은각각 3.26점, 신중성 3.25점순으로나

타났다. 셀프리더십은 하위영역 중 자기보상이 3.73점으

로 가장 높았고, 자기관찰 3.60점, 자기처벌 3.56점, 신념

과 자기분석 3.55점, 자기대화 3.41점, 자기단서 3.38점,

성공적수행상상하기 3.32점, 자연보상 3.26점, 자기목표

설정 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일반적특성에따른셀프리더십은종교(t=1.91 p=.046)

에서만유의한차이를보였다. 즉종교가있는경우에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Table 1. Self 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Self leadership

Mean±SD t or F p

Age
20-23
24-30

171(88.6)
22(11.4)

3.42±0.52
3.54±0.37

-1.05 .294

Sex
Female
Men

165(85.5)
28(14.5)

3.43±0.52
3.49±0.38

-0.59 .559

Grade
Junior
Senior

89(46.1)
104(53.9)

3.47±0.47
3.40±0.53

0.98 .329

Religion
Yes
No

96(49.7)
97(50.3)

3.50±0.52
3.36±0.48

2.01 .046

Personality
Very optimistic
Optimistic
Pessimistic

18(9.3)
139(72.0)
36(18.7)

3.63±0.54
3.43±0.49
3.35±0.50

1.91 .150

Thinking for nursing
professionalism

Optimistic
Pessimistic

161(83.4)
32(16.6)

3.44±0.48
3.40±0.61

0.39 .697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Aptitude
High school record
Recommendation of parent or others
Service to others

95(49.2)
38(19.2)
10(5.2)
44(22.8)
6(3.1)

3.43±0.51
3.40±0.55
3.44±0.30
3.46±0.51
3.44±0.23

0.07 .992

Hospitalization
Yes
No

102(52.8)
91(47.2)

3.46±0.55
3.41±0.44

0.68 .500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SD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uriousity
Emotional control
Vitality
Optimistic attitude

2.29
2.67
1.20
1.00
1.50
1.00

4.86
5.00
5.00
5.00
5.00
5.00

3.34±0.50
3.77±0.50
3.21±0.80
3.24±0.77
3.51±0.67
2.94±0.7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udence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Self-confidence
Systematicity
Intellectual intergrity
Healthy skepticism
Objectivity

2.52
2.50
1.20
1.25
1.00
1.75
1.75
2.67

4.78
4.50
5.00
5.00
5.00
5.00
5.00
5.00

3.50±0.40
3.25±0.39
3.26±0.69
3.47±0.62
3.26±0.72
3.80±0.53
3.61±0.62
3.99±0.50

Self leadership
Self-goal setting
Self-compensation
Self-observation
Self-cues
Self-punishment
Imagine a successful performance
Self-talk
Belief and self-analysis
Natural compensation

1.97
1.40
1.00
1.25
1.00
1.00
1.00
1.00
1.00
1.80

4.89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43±0.50
3.25±0.70
3.73±0.84
3.60±0.89
3.38±0.79
3.56±0.67
3.32±0.78
3.41±0.90
3.55±0.73
3.2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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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더십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연령, 성별, 학

년, 성격, 간호직에대한생각, 간호학지원동기및입원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리더

십 간의 상관관계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자아탄력성

(r=.43, p<.001)과 비판적 사고성향(r=.51, p<.001)과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r=.58,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

5.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

비판적사고성향의매개효과를검정하기전회귀분석

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자기상관에 대한 Dubin-waston

지수는 2.09로 2에 가까워자기상관이없었다. 변수에대

한 공차한계는 0.67로 0.1 이상이었고, 독립변수들 간의

분산팽창요인 값은 1.00~1.49로 10미만이므로 다중 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자기탄력성과셀프리더십과관계에서비

판적 사고성향이 매개변수임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

귀방정식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자아탄력성이 매개

변인인비판적사고성향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주

었고(β=.58, p<.001), 2단계회기분석에서독립변인인자

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3, p<.001).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종속변인인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

정하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예측요인

으로하고, 셀프리더십을종속변인으로하여회귀분석을

실시한결과자아탄력성(β=.20, p<.001)와 비판적사고성

향(β=.40, p<.001)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3단계에서비판적사고성향을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은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비표준화회귀계수가 2단계의 0.42에서 3단계의

0.19로 감소하여비판적사고성향이부분매개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셀프리더십을 설명하는 정도는

28%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크기에 대

한유의성을검증을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결과, 자아

탄력성과셀프리더십의관계에서비판적사고성향이유의

한 부분매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Z=5.05, p<.001).

표 3. 셀프리더십과 주요변수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and Self Leadership

Variable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Self leadership

r(p) r(p) r(p)

Ego resilience 1

Critical thinking .58(<.001) 1

Self leadership .43(<.001) .51(<.001) 1

표 4.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the Process that Ego resilience affects Self leadership
Equations B β t p Adj. R2 F p

Step 1.
Ego resilience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45 .58 12.67 <.001 .33 94.22 <.001

Step 2.
Ego resilience → self leadership 0.42 .43 6.50 <.001 .17 42.21 <.001

Step 3.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self leadership
1) Ego resilience → self leadership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self leadership

0.19
0.51

.20

.40
2.61
5.35

.010
<.001

.28 38.49 <.001

Sobel test: Z=5.05, p<.001

그림 1. 경로계수
Figure 1. Path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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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

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

이 셀프리더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비

판적 사고성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4,15]와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

이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자아탄력성을 높일 방안을 마

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하

므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겠다.

자아탄력성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

고성향은 부분매개 효과가 이었는데, 이는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스스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셀프리더십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15,22], Je와 Bang[4]의 연구

에서도 셀프리더십 영향요인 중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함으로써 셀프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호

작용을 통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가 달아질 수 있

음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와 차이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탄

력성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으므로 학습자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즉 자아

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셀프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

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비판적 사

고성향을 매개로 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

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5점 만점에서 3.34

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측

정한 Kim과 Jo[23]의 연구에서의 3.73점보다는 낮았으

나, 간호학과 1,2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Park과

Byun[24]의 연구에서의 3.43점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

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하고, 스트레스나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잘하므로 간호

대학생에게 적합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

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부영역에서는 대

인관계가 가장 높았고 활력,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Kim[25]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문의 특성과 임상현장에서 환자 및 다양한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통해

대인관계가 개발되어 나타난 결과[26]로 생각된다. 가장

낮게 나타난 낙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생들

에게 낙관적 태도를 불어넣는 기회와 적절한 동기부여

를 해주는 간호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낙

관적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서 3.50

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 3,4학년을 측정한

Kim[25]의 연구에서의 3.62점보다는 낮았으나, 간호대

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Kim과 Hwang[27]의

3.34점보다는 높았으며, Kim[28] 연구에서의 3.50점,

Kim과 Kim[29] 연구에서의 3.49점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비판적 사고는 간호계가 추구하는 간호사의 중

요한 역량의 하나로, 학습 환경 및 교수법과 사회적 배

경을 포함한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향상

되므로[30],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육환경 개선, 교과

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1]. 하부영역에서는 객관성이 가장 높았고, 신중성이

가장 낮아 Kim[28]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Chaung[32]의 연구에서는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

고, Kim[33]의 연구에서는 지적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Kim과

Kim[29]의 연구와 Lim[31]의 연구에서는 지적공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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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고 신중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처

리를 성급하게 하지 않고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

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신중성과,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내적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인 체계성은 임

상경험이 부족한 간호대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으로 나

타났으므로 교과과정 내에 신중성과 체계성을 강화시

키기 위한 내용을 더욱 강조하여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5점 만점에서 3.43

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도구로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Lee와 Cho[15] 연구의 3.42

점, Lee[8] 연구의 3.41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간호

대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28] 연구의 3.57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책임있는 판단과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가 겸비해야 할 기

본적인 자질이며[34],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므로[23],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

십을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이 개발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부 영역에서는 자기보상 영역

이 가장 높았고, 자기관찰, 자기처벌, 신념과 자기분석,

자기대화, 자기단서,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자연보상,

자기목표설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

학생이 목표를 설정한 후 스스로 실행에 옮기며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여 이뤄낸 일의 결과

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에게 보상하고

자 하는 행동중심적 전략은 미래에 간호리더로 성장하

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학교육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22]. 따라서 간호대학생들

이 셀프리더십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셀프리더십 향상

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자기목표설정 영역의 부족

함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 강조하는 훈련과 노

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Kim[24]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연구결과,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셀프리

더십을 높일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하였고, 자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

지만 비판적 사고성향을 매개로 하였을 때, 자아탄력성

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여 추후

간호학생의 스스로 주도하는 자율적인 리더십을 높이

기 위한 전략으로써 비판적 사고성향의 중요성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자아탄력성 수

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은 셀

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

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자아탄력성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자아탄력성

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았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

향은 자아탄력성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

개효과가 있었으므로,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 전략은

셀프리더십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

상을 위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향상에 초점을 둔 다양한

교수법과 교과 외 프로그램의 적용 및 그 효과 검증 연

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아탄력성

요인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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